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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직함께음악을하고싶어같은학교 같은과

에 진학한 청년들이 있다 광주의 펑크악동 인디

밴드투파이브를소개한다

투파이브는 권선제(베이스) 김은총(드럼) 박

성수(기타)로 구성된 삼인조 인디밴드이다 이들

은 십년지기 친구로 고등학교 때 만나 지금까지

팀으로활동하고있다

2013년도군입대전까지다섯명의친구들이모

여 매치포인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그러나

두명이 탈퇴하고지금은세명이 활동한다 제대

후 다시 모였을 때 이들의 나이는 스물다섯이었

다 투파이브라는이름은스물다섯의패기를잃지

말자는뜻과 함께 활동했던두명의몫까지최선

을다하자는의미를담고있다

저는 기타 전공으로 음대에 진학할 생각이었

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야간자율학습을 빼

고 실용음악학원에서입시를준비했죠 그런데 1

차 수시에 낙방하고 바로 친구들이 말한 대학에

원서를냈어요(박성수)

같은학교에진학하자고제안한것은권선제씨

이다 그는 고등학교 때 크라잉 넛의 기사를 읽었

다 함께 오래도록 활동하고 싶어서 멤버들이 동

반입대를했다는내용이었다 그는친구들에게같

은 대학에 가자고 설득했다 결국 다섯 명의 친구

들은 2011년 송원대학교사회복지학과에동반입

학했다 입학 후에는 공부보다 밴드활동에 더 집

중했다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암동에세 명

두 명씩 나누어합숙했다 남는 시간을모두 연습

에쏟기위해서였다

그해 광주에서 2011청소년음악페스티벌이 열

렸다 큰 규모의 전국대회로 참가자들 사이에 경

쟁이 치열했다 멤버들은 권씨가 열아홉 살에 만

든자작곡 No!를 가지고 창작곡경연에나갔다

이들의첫번째 EP앨범 I Do Not Want To Lis�

ten Exactly 의 타이틀곡이었다 처음에는 입상

보다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그 진심이 통했

을까 2차 3차예선을통과해본선에올라그해대

상을차지하는영예를안았다

No!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의 심정을 표현

한 곡이에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계속 음악을

하겠다고했더니 부모님과친구들모두정신차리

라고 하더군요 음악은 취미로 하라면서요 사람

들이 뭐라고 해도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겠다

는의지를담았어요(권선제)

이후 각종공연 및 락 페스티벌에서 섭외 연락

이왔다 연주의완성도를높여가며두장의EP앨

범도 발표해 팬층을 넓혀갔다 그러나 2013년 군

입대통지서가날아오며활동이잠정중단되었다

비슷한 시기에 군입대를 하고 다시 모일 날을 기

다리던 중 두 친구가 갑작스런 탈퇴를 결정한다

직업군인이 되기로 한 것이다 남은 친구들은 함

께계속음악을할수없음에아쉬움이컸다 2015

년 세 명의 친구는 팀 이름을 투파이브로 바꾸어

활동을 시작했다 2016년에 EP앨범 좋았다 그

날을 발표했다 앨범에는 총다섯 곡이수록되었

다 이시대청년들의솔직한감성을담고있다

타이틀곡 좋았다 그날은정해진답없이세

상을살아가던시절 친구들과함께여서즐거웠다

는내용을담고있어요(김은총)

세 사람은 팀 내에서 독보적 역할을 가지고 있

다 권선제씨는투파이브의모든곡을작사 작곡

믹싱한다 독학으로 레코딩 편집까지 공부했다

모르는것이있으면녹음실에찾아가직접전문가

에게물어보며실력을키웠다 박성수씨는입시를

준비한만큼기본기가탄탄하다 밴드에서기타는

매우 중요한 역할인데 박씨의 실력이 중심을 잡

아준다 김은총씨는기타를연주했지만드러머가

부재한 사정으로 드럼 연주를 시작했다 음악적

센스를가지고있어배우지않아도자신의존재를

드러내며드럼연주를선보인다

투파이브세친구는고등학교 1학년때만나지

금까지 약 십년의 세월을 지켜봐왔다 그간 유치

한 일로 자주 다투기도 했지만 지금은 가족처럼

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사이가 되었다 올해는

새로운작업실을꾸려활동을늘릴계획이라고한

다 그들은평생음악을하며살기로약속했다 나

이가들고 가정을꾸려도팀을깨지않기로한것

이다

음악에서만큼은평생철이들지않는악동으로

광주의인디밴드에새로운역사를쓰길바라본다

※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

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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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청년을말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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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악이좋아같은학교같은과선택 5인조인디밴드

자작곡 NO!로 2011년 청소년음악페스티벌대상

군입대로활동중단2명은 직업군인된다며탈퇴

2015년 다시뭉친 3명의친구들 투파이브로 컴백

친구들아

누가뭐래도

평생음악하며살자

글사진송재영청년기자

tarajay@navercom

기억보관소프로젝트운영

작가필명 타라재이

수많은관객들앞에서공연하는투파이브

2012년 EP 앨범 I Do Not Want To Listen Ex�

actly!로데뷔한밴드투파이브의공연모습

열정적인 공연을 펼치는 투

파이브의권선제박성수씨


